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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과 화장실      07-05-29


애청자들께서는 로스 안젤레스의 중심지나 남부지역을 운전하고 다니다가 화장실에 가야할  입장에 처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주지하시다시피 그 지역은 다른지역에 비하여 화장실 사용이 무척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화장실 용무를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식료품 점이나 간이 식품 업소에 들어가서 용무를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지역에서는 그런 업소에 들려서 화장실을 찾아가 보면 대개가 다 잠겨져 있습니다. 25센트 동전을 삽입하거나 상품을 사야만 화장실 열쇠를 주는 업소가 많습니다.  

수 주 전에 제가 로스 안젤레스의 중심가를 통과하다가 비교적 급히 화장실에 갈 처지에 달했었습니다.  간이 식품 업소도 눈에 띠지 않았기에 자동차 부속품 상점에 들어가서 그 상점의 화장실을 시용할 수가 있는 가를 물었습니다. 점원은  화장실이 고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이 거짓인 줄을 알고 있는 저는 자동차 부속품을 사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냐고 물었더니 적절한 응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상점 매니져가 다가와서 저에게 화장실을 사용해도 좋다는 승락을 주었습니다. 제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은 화장실을 사용하는 동안 점원이 바로 화장실 문 밖에서 제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같은 미국이고 같은 도시인데 구역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불편을 법으로 없앴다고 합니다.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준비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던 고 국회의원 심 재덕 의원이 입안하고 상정한 화장실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모든 공공 빌딩의 화장실을 일반 공중에게 개방해야 하고 어떤 통행인에게도 화장실 사용을 거절하지 못하게 규정한 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입법으로 인하여 공중화장실의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로스 안젤레스의 중심구역에 이런 법이 시행되었더라면 저는 위에 말한 곤경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한국의 화장실 법에 의하면 어느 건물이든지 여성용 화장실 수효가 남성용 화장실보다 적으면 위법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용무를 보고 화장실을 나오는 시간이 남성보다 더 요하기 때문에  여성용 화장실이 남성용 화장실보다 많은 것은 괜찮지만 남성용 화장실보다 적으면 위법이다는 말씀입니다. 확실히 미국보다 화장실에 관한 한 진 일보한 법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공중 화장실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된 것은 외신 기자들이 수원의 공중화장실을 견학하고 너무도 감명을 받고 작성한 AP 통신의 기사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화장실이 단순히 청결과 위생적인 정도를 초월하여 예술과  음악이 조화된 문자 그대로 휴식 공간이고 심신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점에 전 세계적으로 60개 이상의 주요 신문과 언론이 보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공중화장실의 청결도와 무질서한 점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소위 잘 정비된 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청결하다는 단계를 넘어서지는 못했다는 것이 고 심 재덕의원의 지적이었습니다. 즉 예술 적인 그림이나 음악, 또는 변기 옆에 마련된는 화분, 누구나 교훈을 받을 좌우명, 화장실에서 편안히 독서도 할 수 있는 조명 등이 전혀 없다는 데에서 미국의 화장실이 한국의 공중 화장실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외신 기자들이 견학한 수원의 화장실은 사용자가 들어서는 순간 아름다운 모짜르트의 선율이 흐르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회화가 벽에 붙어 있으며  변기 앉으니 아름다운 경치의 파로나마가 펼쳐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 외신의 보도이었습니다.  현재 주요국가들이 거의 다 세계화장실 협회에 가입을 다짐해 놓고 있는 상태이지만 미국만은 화장실 협회도 조직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그도 그럴 것이 문명 선진국가라는 미국이 화장실의 후진성을 인정하기도 자존심에 손상이 될 것 같고 한국의 주도하에 전개되는 화장실 혁명에 
뒤 따라 가는 행위도 체면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체면보다 세계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국적에 상관 없이 한 생명이라도 화장실에 관련된 위생문제로 인하여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대국적인 캠페인에 동참을 하는 마음씨가 아쉽습니다.  끝
